
- 1 -

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
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9년 6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7(목) 오후 4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19. 6. 27. (목)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

담당과장 이귀현 과장(043-870-5410) 담 당 자 변영규 사무관(043-870-5411)

국민 안전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이 손을 잡다.
 - 국표원, 소비자원, 환경부, 식약처 실시간 위해정보 공유 협약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6월 27일(목) 오후 4시
한국소비자원(충북 음성)에서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
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ㅇ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,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, 이희숙

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참석했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
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이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 제품으로

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
추진되었다.

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, CISS) : 「소비자

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

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

분기별로 11개 부처에 제공했으나, 소비자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

일부 제외 되었고, 적시성이 떨어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ㅇ 이러한 인식하에, 국무조정실에서는 위해정보 공유사항을 관계기관·

부처간 정책리스크 과제로 선정하여 기관간 협업을 독려해 왔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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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,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, 환경부, 식품의약품

안전처 간의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금년 초 실시간 정보공유에

합의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

□ 향후,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위해 정보와 기존에 자체 보유한

정보를 결합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 확대 및 기존 안전기준, 표시기준의

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

우리원이 보유한 약 13만개의 위해정보에 한국소비원의 정보가 더해져

제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한층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

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제품안전정책과 변영규 사무관(☎ 043-870-54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